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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는 원자력발전

소의 부지선정을 위한 조사과정과 미소지진 자료를 

바탕으로 한 양산단층의 활성 가능성을 제기한 서울

대학교 이기화 교수님의 연구(Lee and Na, 1983, Lee, 

1985)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. 양산단층의 

활성가능성이 제기된 이래로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등 

한반도 남동부의 주 단층들에 대한 활성여부는 지질

학계에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. 그러나 이때

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고지진학(paleoseismology)

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였다. 고지진

학적 접근을 통한 활성단층연구는 일본의 Okada 교

수팀에 의해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을 대상으로 시작

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(e.g., Okada et al., 1994, 1998), 

이후 한국교원대의 경재복 교수님이 본격적으로 고

지진학을 공부하여 국내의 여러 단층들에 대한 고지

진학적 연구(e.g., Kyung, 1997)를 수행하였다. 비록 

쌍계사 지진(M=5.1; 1936.07.04.), 속리산 지진(M=5.2; 

1978.09.16.), 홍성 지진(M=5.0; 1978.10.07.) 등 계기

지진 관측 이후 한반도 내륙에서 일부 피해규모의 

지진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, 80년대 초반까지도 원

전관련 시설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활성단층에 대한 

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여 체계적이고 폭넓은 

연구가 수행되지는 못하였다. 

이러한 열악한 연구 여건에도 불구하고 원전시설

은 극도의 안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부지의 선정과 

평가 및 내진설계를 위하여 원전부지 주변에 대한 조

사는 관련된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 왔다. 특히 1970~ 

200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른 전력

수요 증가로 원전산업도 호황기를 누렸기 때문에, 발

전소의 증설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, 이러한 원

전관련 부지의 조사가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를 일부 

가능하게 하였다.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활성단층에 

대한 정보가 축적되기 시작하였으며, 우리나라의 고

지진학적 특성과 중요성에 관심을 가진 일부 학자들

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(e.g., Kee et al., 2007; Kim 

et al., 2011). 그러나 이러한 간헐적인 연구는 활성단

층에 대한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

족하였고, 연구의 수준이나 연구비의 규모도 매우 제

한적이었기 때문에 국제적 연구수준에는 매우 미흡

한 상태였다.

비록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규모 5 내외의 지진들

이 우리나라의 해상과 육상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

고 있었고, 일부는 피해를 유발하였다. 따라서, 정부

에서는 1997년의 경주지진(M=4.2) 이후 그 필요성

을 인식하여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하고 이

에 따라 2009년에서 2012년까지 당시 소방방재청에

서 국가활성단층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한국지질

자원연구원에 이를 의뢰한 바 있다. 그러나 너무 적

은 예산과 짧은 연구기간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

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활성단층도의 제작

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. 이 시기에 2011년 동일

본 대지진(M=9.0; 2011.03.11.)으로 인한 후쿠시마 

원전사고는 국내에 이미 많이 건설된 원전시설에 대

한 국민적 불안을 극에 달하게 하였다. 이에 후속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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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으로 기존에 수행된 국가활성단층지도 사업을 바

탕으로 이를 고도화시키는 프로젝트가 계획되었으

나, 정부의 관심과 예산 부족으로 이의 진행이 순조

롭지 못하였다. 

그러나 차츰 언론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진의 

발생원인이 활성단층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

진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한반도 활성단층지도의 필

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. 이때 2016년 울산해역 

지진(M=5.0)과 남한에서의 계기지진 관측사상 가장 

큰 규모(M=5.8)의 지진이 2016년 9월 12일 경주지

역에서 발생하여 한반도 전체의 활성단층지도 제작

사업이 현실화되게 되었다. 또한 경주지진 이후에는 

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활성단층지도제작 사업 이외

에 과기부(지자연), 산자부(원안위, 한수원), 기상청, 

해수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진 및 활성단층 관

련 연구들이 추진되어 현재는 이들을 종합관리하는 

범부처공동사업단이 구성되어 연구를 조율하고 있다.

이번 특집호는 최근에 새롭게 시작된 이러한 우

리나라 활성단층 및 지진지질학 분야 연구들을 통하

여 도출된 결과들의 일부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활성

단층 연구방법과 기술수준을 소개하고자 기획되었

다. 활성단층과 지진지질학의 연구를 위해서는 매우 

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는 데 원

격탐사자료의 활용뿐만 아니라 제4기 지형학(Kim, 

N. et al., 2020; Kim, T. et al., 2020), 구조지질학

(Gwon et al., 2020; Kim, C.-M. et al., 2020), 고지진

학(Song et al., 2020), 제4기 연대학(Kim and Lee, 

2020; Weon et al., 2020) 등이 핵심적으로 포함된다. 

또한, 최근에는 고고지진학(Jin and Kim, 2020)이라

는 새로운 분야를 통해 고지진학의 자료를 보충하고 

있으며, 지하수위나 지하수의 성분뿐만 아니라 라돈 

등의 지하수에 용존된 가스를 활용한 연구(Jeong et 

al., 2018; Lee at al., 2020)도 지진의 특성이해와 예

측에 활용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. 특히, 

원격탐사 분야에서는 LiDAR라는 새로운 기술의 도

입으로 지형분석의 기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기

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많은 새로운 활성단층들을 인

지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으며, 이러한 실적의 일부도 

이 특집호에 소개되었다. 또한 연대측정 분야에서도 

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국내의 여건상 OSL을 중심

으로 평가되는 제4기 연대학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

을 뿐만 아니라 ESR과 C14 연대측정법의 적절한 활

용과 종합적인 해석으로 활성단층의 운동시기를 제

한하는데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.

2016년 경주지진을 계기로 이러한 많은 투자가 

이루어지고 관련 연구진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

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연구력이 하루아침에 이

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구수준은 우리

가 목표하는 관련 분야 선진국의 수준에는 아직 미

치지 못하고 있다. 따라서 선진기술의 도입뿐만 아

니라 전문 인력들의 양성을 통해 관련 분야에 관심

을 갖는 훌륭한 젊은 연구자들이 배출되어야 우리나

라의 활성단층과 지진지질학 분야의 발전과 도약을 

이룰 수 있을 것이다.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이번 특

집호의 발간이 현재의 관련 분야 연구 수준을 점검

하여 도약의 기회로 삼고 젊은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

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. 이 특집

호의 발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

이진용 편집위원장님과 진성욱, 한래희 편집위원님 

그리고 꼼꼼한 편집과 교정을 도와준 위은정 편집간

사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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